
충북, LNG발전소 유치 “눈치”
2차 에너지기본계획 빠른 수긍 … 충청권 공조로 균형발전

충정북도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LNG(액화천연가스) 발전소 건설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

다.

이시종 충북지사는 “보은군의 LNG발전소 유치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지만 충청북도가 나서 LNG발전소를

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”며 “원전, 전기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의 2

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신속히 확보․검토하라”고 지시했다.

아울러 충북의 주력사업인 태양광산업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

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수도권 접경 지역만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려는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균형발전협의회, 학계

등과 협의하고 등 충청권 공조 강화를 요구했다.

이어 “한국과학기술원(KAIST)에 배정된 과학벨트 연구단 10개 중 1개 이상은 충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”고

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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